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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

SNS(Social Network Service)는 서비스 다각화를 통

해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의 차원을

넘어 새로운 여론 형성의 장으로 발 하고 있다[1,2,3,4].

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신문 방송과 같이 매체 심의 의

사 달이 아닌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되는

여론을 형성하고 있다. 2015년 체 응답자 9,873명 에

서 4,250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용률

은 43.1%로[5] SNS 이용률의 증가는 이를 기반으로 생

성되는 데이터 즉 여론 규모의 속한 팽창으로 나타나

고 있다[6]. 이러한 상은 우리 사회에 여론으로써 미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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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향력이 더욱 확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. SNS 이

용자들은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사진을 올리는데 그치

지 않고 특정 제품에 한 의견, 유명인에 한 심도나

선호도를 피력하기도 하고 사회나 정치 상에 해서도

의견을 피력한다. 이러한 상은 선거의 과정에서도 동

일하게 나타나고 있다. 를 들어 특정 후보 련 동 상

수와 블로그에 후보를 언 한 수가 선거 결과에도 동일

하게 나타나는 향을 보여주었다[7].

우리나라도 선거기간 에 후보들이 SNS를 통해 자

신의 공약을 내세우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 인

표 수단이 되었다. 유권자들 한 SNS를 통하여 자신

이 원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기도 하고, 후보자들의 정책

에 한 활발한 의견을 나 기도 한다. 이를 기반으로 각

정당과 후보자들은 SNS상에서 이슈를 선 하는 것에

한 요성을 인식하고 있다.

본 논문에서는 유권자들의 SNS를 기반으로 한 후보

자들에 한 심이 선거 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

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. 이를 해 SNS 상에서의 후

보에 한 언 , 즉 특정 후보에 한 심 정도를 분석

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

다. 한 선거 까지 지속 으로 발표되었던 기존 여

론조사와 SNS 상의 후보자 심도를 비교하여 어느 방

법이 더 정확한 측을 하 는지 비교해 보도록 한다.

2. SNS 여  

소셜미디어(Social Network Service, SNS)가 발달함

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유통시

키고, 의견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. 소셜미디어

를 통해서 아는 사람, 모르는 사람에 계없이 자유로운

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, 심사나 의견에 따라 다양한 사

회 계를 생성할 수 있다. 상호간에 수많은 데이터를

주고받으면서 타인에게 향을 미치고 향을 받기도 하

며, 개인 으로 피력한 의견이 SNS 공간 내에서 여론의

기능을 하기도 한다.

수많은 SNS 채 에서도 ‘트 터(twitter)'의 역할과

특징은 주목할 만하다.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의 조사

에 따르면 2016년 트 터 월간 실질 이용자 수는 3억 1천

만명에 달한다. 국내 이용자는 2012년에 이미 600만명을

돌 했다. 트 터는 익명성이라는 고유의 속성을 바탕으

로 몇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. 우선 팔로잉, 즉 계 맺

기의 일방향성이다. 팔로잉을 하고자하는 해당 트 터

사용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고 본인이 심 있는, 혹은

의견이나 심사가 같은 사용자를 팔로우하여 트윗을 자

유롭게 받아볼 수 있다. 때문에 특정 트윗의 이용자수(좋

아요 수, 리트윗 수, 댓 수)는 기하 수 으로 늘어날

수 있다. 한 트 터가 제공하는 리트윗 기능은 특정 트

윗을 리 달되게 하는데 일조한다[7]. 그리고 트 터

는 ‘트 드’라는 기능을 제공하여 트 터 상에서 실시간

으로 많이 언 되고 있는 단어나 트윗을 실시간 검색어

순 처럼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. 이것은 많이 언 되는

트윗들이 트 드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 따라

서 트윗을 분석하여 다양한 사회 흐름을 측하는 많

은 연구[8,9,10]가 이루어지고 있다.

이러한 SNS에서 이슈를 선 한 제품은 흥행을 하고,

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기도 한다. 일례로 트 터에서

언 된 트윗 수와 화의 흥행 계를 분석한 논문에 따

르면 2010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 된 화가운데

367개의 련 트윗과 함께 트 터 상에서 336,527번 노출

되었던 <시라노 : 연애조작단>이 105개의 련 트윗과

50,440번 노출된 < 지던트 이블 4 : 끝나지 않은 쟁>

과 비교하여 268만명 118만명으로 흥행 상의 우 를

하 다[11]. 트 터 즉, SNS 상에서의 심도가 제품

이나 화의 흥행을 결정할 수 있듯, 선거 과정에서

의 참여를 분석[12]하거나 선거 결과 측의 주요한 수단

인 여론조사[13, 14]의 안으로 활용되는 방안에 한

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.

3. 연 가   검

3.1 연 가

본 연구에서는 SNS 트 터 상에서의 데이터양과

내용을 분석하 다. 특정 선거구의 후보자 A와 후보자 B

의 데이터를 추출하 을 때, 그 데이터의 양이 후보자 B

에 비해 A가 우세하 을 경우 후보자 A가 당선을 거머

쥘 것이라고 가정하 다. 즉, 트 터 상에서 이용자들에

의해 언 되는 양이 많을수록, 심도가 높을수록 선거

에서의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가정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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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ig. 1] Research model

3.2 검

20 총선이 치러졌던 2016년 4월 13일 인 4월 1일

부터 4월 12일까지 트 터 상에서 각 후보, 각 선거구를

검색하 다.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심지역과 비교

덜 심을 받았던 지역을 포함하여 총 6지역을 선택하

다. 해당 지역의 후보에 한 다양한 키워드를 이용하여

데이터를 검색하고 연 성과 빈도수를 분석하 다. 한

비슷한 시기인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발표된

리얼미터[15]의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교하 다. 분석

상은 국내에서 한 로 언 된 트 터 상의 데이터에

해서 분석하 고 분석도구로 R언어를 사용하 다.

3.2.1 양천  거

먼 ,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크게 주목 받는 선

거구가 아니었던 서울 ‘양천을’의 데이터를 검색해 보았

다. 선거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에서는 ‘새 리당’의 ‘김

용태’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쳐졌다. 추출된 데이터를

분석해 본 결과,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‘새 리당’의 ‘김

용태’ 후보가 ‘더불어민주당’의 이용선 후보와 비교하여

더 많은 수로 언 되어 추출된 워드클라우드 상에 나타

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. 개표 결과, 실제 새 리당의 ‘김

용태’후보가 당선되었다. 다음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의

트 터 데이터 ‘양천을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

문장들의 단어를 추출 한 뒤 상 언 된 단어들을 차

으로 크게 나타낸 워드클라우드와, 추출 단어들을 피

라미드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이다. 새 리당의 과거 당

이름인 ‘한나라당’과 ‘국회의원’, ‘김용태’ 등의 단어가 주

로 언 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[Fig. 2] Data analysis Ⅰ

3.2.2 전주  거

여론조사와 반 되는 개표 결과를 나타낸 선거구의

데이터를 분석해보기 해 북 ‘ 주을’을 키워드로, 4월

1일부터 12일까지의 데이터를 검색했다. 그 결과 새 리

‘정운천’ 후보의 이름과 ‘새 리’가 높은 빈도수로 언 되

어 워드클라우드 상에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.

한, 검색된 데이터에서 불용어를 제외한 단어를 추

출하고, 추출된 단어들 간의 연 성을 분석하 다. 언

된 단어 주로 언 된 단어 간 높은 연 성을 갖는 단

어를 살펴본 결과, '새 리‘, ’화이 ‘, ’당선‘, ’ 주‘ 등의

단어가 주을과 높은 계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그리고 실제 개표 결과 ’더불어민주당‘의 ‘최형재’ 후보가

우세했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, 선거 트 터 상에

서 심이 높았던 ‘새 리당’의 ‘정운천’ 후보가 승리를

거머쥐었다.

[Fig. 3] Data analysis 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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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.3 종  거

특정 선거구를 입력하 을 때 후보들의 심도를 측

정해보기 해 선거 부터 주목 받는 선거구로 언 되

었던 서울 ‘종로’의 트 터 데이터를 같은 기간 동안 수집

했다.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‘새 리당’의 ‘오세훈’ 후보가

우세할 것으로 상되었다. 하지만 데이터 추출 결과 ‘더

불어민주당’의 ‘정세균’ 후보가 더 많은 빈도로 언 되어

워드클라우드상에 크게 나타남을 확인했다. (‘정세균’ 후

보의 이름에서 ‘균’이 의미 단어로 추출되어, 워드클라우

드 상의 후보자의 이름에서 ‘균’이 제외되었다.) 다른 빈

도수가 높은 단어들 한 ‘정세균’ 후보자와 련된 이슈

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.

실제 개표 결과, SNS상에서의 심도와 마찬가지로

‘정세균’ 후보가 승리했다.

[Fig. 4] Data analysis Ⅲ-1

데이터를 보다 심층 으로 분석해보기 해서, ‘정세

균’ 후보자의 이름을 트 터 상에서 검색했을 때 추출된

데이터에 해 정 부정 언 분석을 하 다. 다음의

[Fig. 5]에서 보면 0 이상이 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

정세균 후보에 한 정 언 이많은것을 알 수있다.

[Fig. 5] Data analysis Ⅲ-2 

3.2.4 순천 거

순천 선거구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

다. ‘이정 ’ 후보와 ‘노 규’ 후보에 해 여론조사 상

에서 우세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‘노 규’ 후보와 비교했

을 때 새 리당의 ‘이정 ’ 후보의 데이터 양이 압도 으

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. 결과 으로 여론조사와 달리

SNS 상에서의 심도가 높았던 새 리당의 ‘이정 ’ 후

보가 당선되었다. 한 당선된 이정 후보의 워드클라

우드에서 추출된 단어에 한 정 부정 단어 언 빈도

수를 그래 로 확인해본결과 0 이상의 수를 얻은

정 언 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.

[Fig. 6] Data analysis Ⅳ-1

[Fig. 7] Data analysis Ⅳ-2

3.2.5 산 강 갑 거

부산 북강서갑의 데이터 결과를 보면 ‘ 재수’ 후보가

‘박민식’ 후보에 비해 히 많은 데이터 양을 가지고 있

음을 알 수 있다. 부산 북강서갑 선거구를 상으로 시행

된 여론조사에서는 새 리 ‘박민식’ 후보가 더민주 ‘ 재

수’ 후보를 르고 승리할 것으로 상되었다. 하지만 결

과 으로 SNS상에서 언 된 데이터양이 많은 더민주의

‘ 재수’ 후보가 당선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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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ig. 8] Data analysis Ⅴ

3.2.6 산 진 갑 거

부산 진구갑의 두 후보를 키워드로 트 터 데이터를

검색한 결과를 보면, 더불어민주당의 ‘김 춘’ 후보에

한 SNS 이용자들의 심도가 더 높았다. 이에 따라 워드

클라우드를 비교해보면 ‘김 춘’ 후보가 하게 많은

양과 보다 더 촘촘한 양의 단어 데이터가 추출됨을 확인

할 수 있다. 결과 으로 선거 실시되었던 여론조사에

서 승리가 상되었던 새 리당의 ‘나성린’ 후보를 제치

고 ‘김 춘’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.

[Fig. 9] Data analysis VI-1

부산 진구갑의 당선자 김 춘 후보자의 데이터의

정 부정 언 빈도수를 확인해본 결과, 립성을 띄는 구

간의 단어를 제외하면 정 인 언 의 수가 더 많음을

확인할 수 있다.

부산 진구갑의 데이터 한 특정 지역구를 검색했을

때 더 많은 수로 언 된 후보가 승리를 가져간다는 본연

구의 가설을 입증하는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. 한

앞선 사례들은 SNS의 데이터를 통해 특정 지역구에서는

특정 정당이 으로 유리하다는 사회 통념을 빗겨

간 선거 결과 한 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.

[Fig. 10] Data analysis Ⅵ 

3.3 결과 약

본 논문에서 사례로 제시된 양천을, 주을, 종로, 순

천, 부산 북강서갑, 부산 진구갑의 데이터를 요약하여 정

리한 결과이다. 각 지역구는 로마숫자로 표시했다. 데이

터는 여론조사와 SNS데이터로 구분하 으며 각 부문에

서 후보들은 A와 B로 구별하여 유리(∆)한 후보자와 불

리(∇)한 후보자를 표시하고 최종 으로 당선된 사람을

표기하 다. 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SNS 데이터

가 우세한 후보자가 당선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는 것

을 확인할 수 있다.

Election district Ⅰ
Candidate A B

Survey ∆ ∇
SNS ∆ ∇

Election results ○ ×
Election district Ⅱ
Candidate A B

Survey ∇ ∆
SNS ∆ ∇

Election results ○ ×
Election district Ⅲ

Candidate A B
Survey ∆ ∇

survery ∇ ∆
Election results × ○

Election district Ⅳ
Candidate A B

Survey ∇ ∆
SNS ∆ ∇

Election results ○ ×
Election district Ⅴ

Candidate A B
Survey ∆ ∇

SNS ∇ ∆
Election results × ○

Election district Ⅵ
Candidate A B

Survey ∆ ∇
SNS ∇ ∆

Election results × ○

<Table 1> Summary of election result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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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

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20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

서 후보자들이 SNS 이용자들의 심을 많이 받을수록,

SNS 이용자들에게 더 많이 언 될수록 선거에서 승리를

거머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. 선거구에

해 트 터 상의 심도에서 우 를 하는 후보, 경쟁 후

보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심도에서 우 를 하는 후

보가 당선될 확률이 컸다. 한, 이러한 과정에서 추출된

트윗 당선된 후보자의 데이터에 한 정 부정 언

빈도를 조사해본 결과 정 인 단어를 포함하는 언 이

비교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.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우

세하거나 사회 통념상 후보자의 지역구에서 한 정당이

으로 우세하다고 상되더라도, SNS 상에서 심

을 더 받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를

보여주었다.

추후에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단순히 심도를 측

정하는 것을 넘어, 여론 몰이나 여론 조작 여부를 단하

여 좀 더 세 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. 더불어

분석 상을 트 터 외에 블로그나 뉴스 기사의 댓 ,

다른 SNS 채 의 의견 등으로 확장하여 보다 고도화된

분석이 가능하도록 확장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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